
GIST, 26일 '통합과 혁신' 포럼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 비전 제시

- ‘과학기술로 여는 초광역 통합시대’ 슬로건 아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조
인철· 임문영 국회의원 등 참석해 AI 전환(AX) 시대 지역 성장 전략 논의

- 지역 전략산업 기술창업 거점 ‘창업혁신진흥원’ 개원식과 연계 개최… AI 반도체·초광역 혁신 
전략·AI 신문명 등 주제 발표 및 ‘그랜드 토크’ 진행

▲ GIST ‘통합과 혁신’ 포럼 포스터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오는 6월 26일(금) 오후 2시 GIST 오

룡관 1층 다목적홀에서 「GIST 통합과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로 여는 초광역 통합시대, 지역성장 이끄는 GIST’를 슬로건으

로, AI 전환(AX)과 초광역 통합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전략을 논

의하고 창업혁신과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GIST 창업혁신진흥원 개원식과 연계해 개최된다. 정부의 과학기

술원 중심 창업도시 조성 정책에 따라 출범한 창업혁신진흥원은 기술창업과 사업

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AI·반도체·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지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 기반 혁신 역량

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행사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임

문영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당선인,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의 미래 성장 전략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 GIST 캠퍼스 전경

포럼은 ▴창업혁신진흥원 개원식으로 시작해 ▴환영사 및 축사 ▴기조연설 ▴축하

공연 ▴주제 발표 ▴그랜드 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닝 세션에서는 임기철 총장이 환영사를 통해 GIST의 지역 혁신 비전을 소개하

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기조연설을 맡아 초광역 통합시대의 지

역 발전 방향과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GIST 주요 책임자와 교수진이 참여

해 ▴경제성장의 엔진(창업혁신) ▴미래산업의 지도(AI 반도체) ▴혁신국가의 좌표

(초광역 혁신 전략) ▴시대정신과 철학(AI 신문명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발표하

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비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GIST의 역할을 제시

한다.

세부적으로는 ▴김재관 창업혁신진흥원장(의생명공학과 교수)이 ‘경제성장의 엔진: 

창업 혁신과 지역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창업 기반 지역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
김강욱 AI대학장(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이 ‘미래산업의 지도: AI 반도체와 미래 

게임 체인저’를 통해 AI 시대 핵심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박기홍 4극3특 과학기술혁신사업단장(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이 ‘혁신국가

의 좌표: 4극 3특과 초광역 혁신 전략’을 주제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정책

을 소개하며, ▴곽재원 AI정책전략대학원 특임교수는 ‘시대정신과 철학: AI 신문명

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기술 발전과 인간 중심 가치의 조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인 ‘그랜드 토크’에서는 정용화 대외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함께 ‘통합의 물결,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GIST의 담대한 전진’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과 초광역 협력, 그리고 

GIST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GIST와 광주 첨단지구 일대 전경

임기철 총장은 “이번 포럼은 AI 전환과 초광역 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과

학기술이 지역의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지역사회와 산·학·연·관이 협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IST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창업혁신진흥원 출범과 연계한 창업·산학협력 정

책을 본격화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반도체, 에너지 분야의 연구 역량과 인재 양성 기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전략 수립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

하며,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


